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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에 대한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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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건국 공신의 일원인 벤자민 프랭클린만 해도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심했습니다. 그는 “독일 이민자들은 영어를 못 배우고 아이랜드 이민자들은 가난 뱅이고 커톨릭 신자들이어서 미국에 적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1882년에는 중국 이민자들은 금지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법과대학교수인 에이미 왁스 교수는 이민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이민자들은 근로정신, 창업정신, 가족관, 신앙심, 및 법적 권위자들에 대한 존경심에 있어서 본토 태생 국민들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왁스 교수는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 국민들이 채우지 못 하는 최고와 최저 기술 직을 채워주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에 튼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노동 참여율에 있어서 미국 태생 근로자들의 67%에 비해서 외국 태생 남자들은 77%이라고 했습니다. 외국 태생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미국 태생 여성보다 낮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태생 여성들은 전업주부로서 육아에 더욱 전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미자들은 근로정신이 강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에 의존하는 인구가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이민자 가정은 미국 태생 부부가 이끄는 가정보다 자녀 출산 수가 높고 양친 하에서 성장하는 자녀의 비율이 미국 태생 가정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 기술, 의학협회 (NASEM)의 연구에 의하면 이민자 가정은 평균 한 부부당 2.5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 반면 미국 태생 부부는 평균 2.1를 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은 준법 정신도 강합니다. 이민자들은 범법자와 수감자 수효도 미국 태생 인구 층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민자들은 창업 정신도, 미래에 대한 낙관심도 강하여 요식 업이나 고 기술 사업체를 창업하는 비율도 본토 태생 인구 층보다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NASEM의 조사에 의하면 이민자들은 본토 출생 인구 층보다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는 비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창업뿐만 아니라 신앙심도 강하여 본토 태생 인구 층은 종교 참여도가 급강하고 있지만 이민자들은 2/3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다 합니다. 사회적인 문화 면에서도 이민자들은 보수적인 전통을 굳게 이어 가고 있습니다. 본토 태생 인구 층의 59%가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민자들은 겨우 39%만이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자는 아시아 계가 이제는 라틴 인종보다 많습니다. 이민 1세들은 영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2세부터는 영어 구사가 유창합니다. 이민자들은 문화적인 장벽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민자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경고하게 만들고 희망찬 나라로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모든 연구와 조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
